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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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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가천대학교 겸임교수)·최연호*(국민대학교 박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의 관계를 검증하고, 성별, 

학년, 운동 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대학의 태권도 전공 학생 3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 program,  

AMOS 21.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

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 참여 수준에서만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고, 특히 운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운동 참여 수준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

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그와 같은 후속연구의 매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되

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태권도, 대학생, 성장 마인드셋,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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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학적 관점에서 한 인격체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매

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장세용, 이경현, 

2019).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따르며,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청소

년기나 성인기에 비해 자신들이 직면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매

우 큰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어 진다(장세용, 이경현, 2019). 

또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전체의 약 85.4%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

용한 정서의 이상을 경험한 것을 보고한 강관순, 노선식(2019)의 연구는 대학

생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신건강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으

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

황에서 쉽게 경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박재연, 김정기, 2014).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자살을 고려하

게 된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강관순, 노선식

(2019; 박재연, 김정기, 2014; Baumeister, 1990). 

이처럼 정신건강과 같은 문제들은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근의 현대사회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

으로 인식되는 우울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은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장세용, 이경

현, 2019).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큰 혼란에 직면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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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을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 우

울을 포함하는 부정적 정신건강을 감소시켜주는 변인중의 하나로써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형식의 접근 방식과 태도로 구분되어지는 마인

드셋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마인드셋은 개인의 변화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암묵

적 자기 이론의 두 가지 성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Dweck, 1986). 이러한 

마인드셋은 개인지 지닌 성향에 근거하여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

로 구분된다(장세용, 이경현, 2019). 

그중 개인적인 특성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성장 마인드셋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특성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 보다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이승진, 성기혜, 2019; 장세

용, 이경현, 2019; Dweck, 2008; Dweck, Chiu, & Hong, 1995). 

또한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학습과제가 어려워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행에 대한 강한 회피성향과 과제에 대한 낮은 도전 정

신 등을 보여주는 고정 마인드셋의 성향이 강한 사람과 다르게, 성장 마인드

셋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과제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슬럼프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장세용, 이경현, 2019; Molden, Dweck, 2006). 

특히, 성장 마인드셋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끈기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속

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재준, 임효진, 2018; 윤지혜, 한근영, 원주영, 2012; 이

서정, 신태섭, 2018; 장세용, 이경현, 2019; Bashant, 2014; 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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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므로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 마인드셋

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과 학년, 

그리고 운동 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 대한 성별, 학년, 운동 참여수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가 태권도와 관련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대학의 태권도 

전공 학생 368명을 비확률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에서 주로 사용

하는 목적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구

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구분　 수준 빈도 퍼센트

성별
남 324 88.0

여 44 12.0

학년
저학년 178 48.4

고학년 190 51.6

운동참여수준
주 2회 이하 252 68.5

주 3회 이상 116 31.5
합계 368 100.0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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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연구에 앞서 태권도전공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행정실에 연락하여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후, 참여에 긍정적 의사를 보인 서울, 경기, 그리

고 충청 지역의 대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현장에 방문한 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난 후 준비된 검사지

에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작성이 끝나고 난 후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검사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사용한 검

사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인드셋은 Dweck(1986)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장

세용, 이경현(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장 마인드셋 5문항을 선행연구의 제

언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똑똑해지는 것 같다.”와 같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정신건강 

검사지는 Derogatis(2001)가 개발하고 박기쁨, 우상우, 장문선(2012)이 타당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 간이정신진단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몸의 

어느 부위에 힘이 없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된 신체화, “죽고 싶은 생각

이 든다.”등의 6문항으로 구성된 우울,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

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된 불안 등 총 3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연구에 사용한 마인드셋과 정신건강 검사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정신건강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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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을 모두 포함한 측정모형 검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하위요인　  t AVE 개념신뢰도 

정신건강

신체화

.655 　-

.659 .920 .806

.780 12.979***

.799 13.241***

.819 13.492***

.652 11.166***

.765 12.773***

우울

.681 -

.557 .882 .876

.585 10.368***

.798 13.747***

.771 13.340***

.780 13.472***

.724 12.618***

불안

.748 -

.619 .906 .865

.558 10.685***

.693 13.490***

.805 15.948***

.775 15.297***

.774 15.260***

성장마인드셋 -

.788 -

.777 .946 .908
.873 18.548***

.868 18.421***

.675 15.793***

.622 16.051***
***p<.001

모형적합도 =853.524, df=224, p<.001, TLI=.921, CFI=.932, RMSEA=.044, RMR=.034

표 2.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분석결과 모형에 포함된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5이상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853.524, df=224, 

p<.001, TLI=.921, CFI=.932, RMSEA=.044, RMR=.034로써, 검증을 제외한 다

른 적합도 분석의 수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뢰도 검

증을 위해 실시한 AVE, 개념신뢰도, 그리고 Cronbach’s  계수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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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전사처리 과정을 거쳐 SPSS 21.0 Version program, AMOS 

21.0 Version program, Excel 2010 Version program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분석은 1. 빈도분석, 2. 기술통계분석, 3. 측정모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4. 신뢰도 분석, 5. 개념신뢰도 및 AVE, 6.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7. 구조방정식분석, 8. 측정동일성 검증, 9. 다집단 구조

방정식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별 모수비교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하위요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에 앞서 하위 요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하위요인

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수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성장 마인드셋은 연구의 필요성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예측과 동일하게 정신건강의 모든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SD 왜도  첨도 성장 신체화 우울 불안

성장 4.14 .64 -.759 1.366 1

신체화 1.59 .62 1.173 2.193 -.263** 1

우울 1.69 .69 1.184 2.135 -.380** .717** 1

불안 1.67 .62 1.240 2.820 -.305** .812** .796** 1
**p<.01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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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장 마인드셋이 정

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5, 

t=-7.13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경로계수 S.E t 

성장 
마인드셋 → 정신건강 -.375 .048 -7.130***

Goodness of fit test: =118.022(df=19), p<.001, CFI=.958, TLI=.937, RMR=.024
***p<.001

표 4.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x2 df x2 df p

성별
free 1242.908 448

18.627 19 .481
제약 1261.535 467

학년
free 1221.313 448

16.172 19 .646
제약 1237.485 467

운동참여수준
free 1326.019 448

19.429 19 .430
제약 1345.448 467

note 1. 유의수준( ) .05, 자유도(df) 19 일 때, 기각 기준치= 30.14
note 2. =변화량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4. 측정 동일성 검증 결과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측정동



태권도전공대학생들의성장마인드셋과정신건강의관계

- 65 -

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요인계수 동일성 분석으로 검증하였

으며, 요인계수 동일성은  검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동일성을 위한 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성별(

x2=18.672, p=.481), 학년(x2=16.172, p=.646), 운동기간(x2=19.429, p=.430) 등 

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계수 동일성이 검

증되었다. 

5. 조절효과 검증 결과 

1)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남녀 집단

과 모두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여자집단의 영향력이 남자집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

=-.325, p<.001, 여: =-.371, p<.001). 하지만 성별에 따른 성장 마인드셋 → 

정신건강의 경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대응별 모수비교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612, p>.05),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남자 여자

Z
 SE  SE

성장 마인드셋 → 정신건강 -.325*** .102 -.371*** .060 -.415
***p<.001
note 2. Z: a=.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1.96

표 6.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2) 학년 고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결과 남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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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두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두 집단간의 영향력의 크기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저학년: 

=-.345, p<.001, 고학년: =-.383, p<.001). 또한 대응별 모수비교 결과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033, p>.05).

경로
저학년 고학년

Z
 SE  SE

성장 마인드셋 → 정신건강 -.345*** .076 -.383*** .072 -.033
***p<.001
note 2. Z: a=.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1.96

표 7.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3) 운동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결과

운동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그 결과 

주 3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477, p<.001)이 주2회 이하 운동에 참

여하는 집단(=-.305, p<.001)보다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응별 모수비교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1.998 p<.05), 이는 운동 참여 수준에 따라

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대회 출전 경험에 따른 조절효

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유 무

Z
 SE  SE

심판판정 → 경기력 -.477*** .098 -.305*** .062 -1.998

***p<.001
note 2. Z: a=.05 수준의 기각 기준치 ±1.96

표 8.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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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이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에 대

한 성별, 학년, 그리고 운동 참여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장 마인

드셋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수 목적 대학의 하나인 경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장세용, 이경현(2019)의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써, 이

는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물론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이 성장 마인드셋을 통하여 일부 감소 또는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긍정 마인드셋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직접 분석

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성장 마

인드셋과 매우 밀접한 정적 관계가 보고된 긍정심리자본(장세용, 이경현, 

2019)이 청소년들의 경험하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고 보고한 다

양한 연구의 결과(정은, 정미라, 2018; 정미라, 정은, 2017)에 근거할 때, 청소

년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연령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우울 같은 부정적

인 정신건강을 감소시켜주는 성장 마인드셋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일부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긍정심리자본은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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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추정 

가능하게 해준다(장세용, 이경현, 2019; 정은, 정미라, 2018; 정미라, 정은, 

2017).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과 같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적용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에서 성장 마인

드셋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학술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현장의 지도자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해준다.

두 번째, 성별과 학년, 그리고 운동 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운동참여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만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이와 같은 결과는 주 3회 이상의 운동을 

참여하는 것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영향이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선수들은 훈련과정에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지속적인 훈련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병준, 2001; Jang et al., 2018)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써,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이 스스로 훈련 스케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고정 마인드셋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의 결과 (이승진, 성기혜, 2019; 장세

용, 이경현, 2019; Yeager, Trzesniewski, & Dweck, 2013)에 근거할 때, 성장 

마인드셋을 강하게 형성하도록 해주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과 성장 마인드셋

의 긍정적인 성향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구체적

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운동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개인이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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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설명된다(Jang & So, 2017; Peterson & Seligman, 2005). 

마찬가지로 성장 마인드셋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를 유지하고, 

끈기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향

으로써(류재준, 임효진, 2018; 윤지혜, 한근영, 원주영, 2012; 이서정, 신태섭, 

2018; 장세용, 이경현, 2019; Bashant, 2014; 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지속적인 운동참여와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운동참여는 성장 마인드셋을 보다 강하게 형성

시켜 주는 것으로 일부 해석가능하며, 이와 같은 주장은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문제행동과 우울증

을 감소시켜주고 동시에 본인의 건강과 직업 만족, 그리고 건강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근거한다(장세용, 이경현, 2019).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운동 참여 수준과 성

장 마인드셋의 관련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

성을 있음을 시사해준다.

Ⅴ.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성별, 학년, 운동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

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운동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이 운동 참여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성별,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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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함과 동시에 성별, 학년, 그리고 운동 참여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포함하지 않고 태권도 전공 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중 성장 마인드셋 만을 연구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연구의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

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운동 참여 수준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분

석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도움

이 되는 학문적 기초자료로 제공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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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Jang, Seyong(Gachon Univ.) ․ Choi Yeon Ho(Kookmin Univ.)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growth mindse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and controlling the effects of gender, grade, and level of exercise 

particip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368 Taekwondo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 colleges were selected as 

non-experimental subjects and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Version program, AMOS 21.0 Version program Did.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mindse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showed positive nutrition for mental health. Second,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the moderating effect was 

found only at the level of exercise participation.

Key words: Taekwondo, College Student, Growth Mindset,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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